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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속속 중단…`영끌막차` 떠났나 매일경제

국내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6일 기준 130조5065억원에 달해...  지난 10월 말보다 1조6634억원 증가한 수치....

최근 신용대출 급증은 DSR 규제 발표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해석....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여....

이미 낮은데 추가인하? 요구불예금 금리↓ '눈살'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중은행들이 수시입출식 저축예금의 금리를 줄줄이 내려... 수익성을 높이려는 은행들의 행보로 분석....

"수시입출금 상품은 조달 비용이 거의 없는 저원가성 예금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할수록 이득인 셈"

카카오뱅크, 홍콩계 사모펀드서 2500억 투자 유치 머니투데이

카카오뱅크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의....발행 주식 수는 1064만주, 주당 가격은 2만3500원....

주식 배정 대상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카카오뱅크의 납입자본은 1조원가량 늘어난 2조8256억원....

시중은행이 4년간 줄인 점포 537개 데이터뉴스

시중은행 점포수가 4년 전에 비해 537개, 12.7% 감소....4년간 점포수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하나은행으로 224개를 폐점... 

점포수 감소는 은행들의 경영 효율화와 ICT 적용 확대로 영업방식에서 비대면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 

SKT, 캐롯손보 영향력 커졌다…지분 늘리고 이사회 멤버로 참여 뉴스1

캐롯손해보험사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이 확대... SKT는 최근 지분율을 20%까지 끌어올린 데 이어 회사 임원이 캐롯손해보험 이사회에 참여....

"캐롯손보와 SKT는 ICT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

해외 재보험 출혈 커지는 손보사…경쟁력 강화 시급 데일리안

우리나라 토종 손해보험사들이 글로벌 재보험사들과의 거래에서 떠안은 적자가 올해 들어 벌써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재보험 공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

'핀테크 DNA' 토스증권, 이르면 12월 문 연다…혁신성 보여주나 뉴스1

토스증권이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업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영업 개시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편리한 MTS를 내놓을 예정....

"신용융자 등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토스증권의 자기자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기존 증권사들과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대실적에 IPO 입지 확대···존재감 뽐내는 중소형 증권사 서울파이낸스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의 존재감이 부쩍 두드러져...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한편, IPO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 

"중소형사들이 부동산, 트레이딩 등 저마다 틈새 전략을 펼쳤고, 올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거래대금 폭증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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